
 

 

 

 
 

美 그래미 뮤지엄, 하이브 아티스트 음악적 발자취 담은 전시회 개최 

- 세계 최대 음악시장 미국서 하이브와 아티스트 음악적 성취 조명한 첫 시도 

- 레이블 의사에 따라 12개팀 참여키로, 의상·액세서리 한 곳에..방시혁 악기도 공개 

- 마이클 스티카 회장 ”하이브는 전 세계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감사와 존경심” 

 

[2024-07-10] 하이브와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이 남긴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가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개최된다. 미국 음악계의 시각에서 하이브와 아티스트의 음악적 

성취를 조명하고 재해석한 첫 전시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내달 2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9월 15일까지 미국 로스

앤젤레스 그래미 뮤지엄에서 주관하는 ‘HYBE: We Believe In Music, A GRAMMY Museum Exhibit’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래미 뮤지엄 3층(약 372㎡)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하이브가 걸어온 길을

 조명하고,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가 보여온 혁신성과 창의성의 면면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의 역대 수상자에 대한 기록물을 전

시하는 그래미 뮤지엄이 하이브와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의 음악적 발전과 영향력에 주목한 것이

다. 

 

전시에는 지코, 방탄소년단,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TEAM,

 보이넥스트도어, TWS, 아일릿, KATSEYE 등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 12팀이 참여한다. 참여 여부는

 레이블의 선택에 따라 결정됐다. 아티스트 외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기록물도 전시된다. 관람

객들은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이 뮤직비디오와 공연 무대에서 실제 착용한 의상과 아이템을 접

하고, 뮤직비디오, 안무 영상, 앨범 포스터 등의 기록물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를 조명한 공간도 마련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장해 온 하이브의

 지난 히스토리와 주요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악가로서 방시혁 의장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악기, 영감을 받은 서적 등도 공개된다. 

 

K-팝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을 마련해 몰입감을 더한 것도 주목된다. 관람객들은 

 ‘익스피리언스룸’(mono to immersive)에서 방탄소년단이 2022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선보인 ‘Butter’

 무대를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고, ‘싱어롱 부스’에서는 다양한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또 ‘랜덤 플레이 댄스’ 공간에서는 직접 춤을 따라 

출 수 있고, ‘포토이즘’ 부스에서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는듯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이클 스티카 그래미 뮤지엄 회장은 “하이브와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는 전 세계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고, 이번 전시에서 이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심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K-팝은

 연령, 성별, 지역을 넘어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혁신의 놀이터로, K-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아티

스트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하이브의 여정을 담은 전시를 여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

험”이라며 “그래미 뮤지엄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적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팬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해 TWS가 8월 1일 ‘글로벌 스핀 라이브’(Global Spin Live)에 출연한다. 글로벌 

스핀 라이브는 그래미 뮤지엄의 인기 온라인 퍼포먼스 시리즈로, 글로벌 뮤지션을 조명하는 콘텐츠다

. TWS는 이날 미니 2집 ‘SUMMER BEAT!’ 타이틀곡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를 포함한 여러 곡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지 팬들과 교류한다. 미국 팬들과의 첫 만남에 나서는 TWS가 글로벌 스핀 라

이브를 계기로 전 세계 음악 팬들과 접점을 넓힐지 주목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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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미지]  

 



 

 

 

 


